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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말씀은 옛 율법 시대가 지나 
고 새 언약 시대가 열리는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 
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다가 놀라 
운 천사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뵈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 
한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 
서 천대받던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부활 
이라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목격하고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맡 
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이 
여인을 통해 선포된 사건은, 새 언약의 
시대 곧 은혜의 시대가 여성의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육적인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넘어, 오늘날 교회의 시대 
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시대임을 의 
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또한 그리스도의 아내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하와 
를 보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여인이 처녀, 아내, 과부 가운 
데 하나에 속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 
내 된 교회도 이 세 부류로 나뉘어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과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잃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 
상에 대하여 “내 남편의 핏값을 내라”는 
원한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게 회개하고, 그의 피를 믿으라 

는 뜻입니다. 곧 원수와 싸우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 
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후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과 타협하여 결국 종의 징계를 
받았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예수의 생명을 전 
파하는 일에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 
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사 
탄이 주는 염려와 생각을 물리치고, “사 
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육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타 
협하면 육의 종이 되어 영적 성장이 멈추 
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 
라 주님이심을 알고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사사기 4장에서 연약한 여성의 몸으 
로 시스라 장군을 죽인 야엘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야엘처럼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존재 
임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오히려 살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며 점점 자신이 
죽을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살 
아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야엘처 
럼 장막 말뚝을 가져야 합니다. 장막 말 
뚝은 세상이 순례의 길임을 알고, 참 신 
앙의 상징인 장막 생활을 하는 신앙을 의 
미합니다. 이 땅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신령한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욕심이 다 끊어진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은 장막 말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장 
막 말뚝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으며, 사 
람들을 만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데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아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영으로 

우리 안에 남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 
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남편에 
게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영으로 몸 
의 행실을 죽이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처녀입니다. 처녀로서 
단장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을 준 
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가득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등불은 성령을 담는 그릇인 우리 자신 
을 가리키며, 오늘날 우리는 영뿐 아니라 
혼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보여 
줍니다.

오늘날 교회를 과부, 아내, 처녀로 
부르신 이 ‘여성의 시대’는 복된 은혜의 
시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시작 
된 부활의 복음 선포 시대가 바로 이 은 
혜의 시대이며 귀한 축복의 시대인 것입 
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도 과부, 
아내, 처녀의 심정을 주셔서 주님과 사람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의지 
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 
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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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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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ide of Christ in the Age of Grace

cross. Therefore, the church must cry out to 
the world, as if saying, “Pay the blood-price 
of my husband.” This means calling people 
to repentance so that Jesus’ blood is not 
shed in vain, urging them to believe in its 
power. In other words, we are called to 
proclaim the gospel with the resolve of 
one contending against the enemy of 
unbelief. Rather than remaining content 
with our personal salvation, we must 
dedicate our lives to spreading the life of 
Jesus to others. The Israelites, who were 
saved but failed to continue fighting the 
Canaanites, eventually compromised their 
beliefs and suffered the consequence of 
slavery, serving as a crucial lesson for us.

Moreover, after salvation, there must 
also be the battle of putting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by the Spirit. Those who 
have become new creations by the blood of 
Christ must resist every anxiety and 
thought planted by Satan; by declaring, 
“Get behind me, Satan,” and standing firm 
in the fight. If we accept the thoughts of 
the flesh and compromise, we become 
slaves of the flesh and cease to grow 
spiritually. We must recognize that the true 
Lord of our lives is not ourselves but Christ, 
entrusting every burden to Him.

In Judges 4, we find an example in Jael, 
who struck down the mighty commander 
Sisera with her own hands. Like Jael, our 
encounters with others should lead them 
to see that the self must die with Christ so 
that true life may come forth. As we share 
in God’s Word together, we come to realize 
more and more that we are those who 
must die, and through this, the amazing 
work of the Holy Spirit—bringing that 
person to life—takes place. For this task we 
must, like Jael, take up the tent peg. The 
tent peg signifies a pilgrim’s life of faith, 

recognizing this world as a journey 
through the wilderness and setting our 
hope on the heavenly kingdom. Those 
who live esteeming this world as 
nothing and longing for the eternal 
kingdom are those who hold the tent 
peg of true faith. With it, we resist the 
enemy, and through it, we lead others to 
the cross. We must fight for this gospel, 
even to the point of shedding blood.

Second, the church is a wife. After 
Hi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Christ came to us in the Spirit as our 
husband. Therefore, as the bride of 
Christ, the church must fully submit to its 
husband. It must live a life of putting to 
death the deeds of the flesh through the 
Spirit and relying on Jesus, the life-
giving Spirit, in times of hardship.

Third, the church is a virgin. As a 
virgin adorns herself to meet her 
bridegroom, the church must prepare for 
the coming of Christ. In the parable of 
the 10 virgins in Matthew 25, the wise 
virgins made sure their lamps were filled 
with oil. These lamps signify ourselves as 
vessels of the Spirit. Today, we must be 
filled with the Spirit not only in our spirit 
but also in our soul, so that every part of 
us overflows with His life.

This “age of women,” in which the 
church is called a widow, a wife, and a 
virgin, is a blessed age of grace. The age 
that began with Mary Magdalene’s 
proclamation of the resurrection is the 
age of grace and divine blessing. May the 
Lord grant each of us and our 
households as well, the heart of the 
widow, the wife, and the virgin, so that 
our lives bring glory to God and blessing 
to others. We believe that as we entrust 
every matter to the Lord, hold fast to His 
Word, pray earnestly, and proclaim 
boldly, He will surely work among us.

The passage describes an event that 
took place at dawn, marking the end of the 
old covenant and the start of the new 
covenant.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came to see the tomb of Jesus. There 
they heard the astounding message of the 
angel, encountered the risen Lord Himself, 
and fell at His feet in worship.

Mary Magdalene, once a despised woman 
in the eyes of the world, was entrusted with 
the glorious task of witnessing the resu-
rrection and proclaiming this good news to 
others. That the first announcement of the 
resurrection was entrusted to women 
reveals that the age of the new covenant—
the age of grace—is also the age of women. 
Yet this goes beyond a physical distinction 
between male and female: it signifies that 
the present age of the church is the age of 
the Bride of Christ. The very reason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into the world 
was to establish the church as the Bride of 
Christ. Just as Adam, upon seeing Eve, 
declared, “This is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o Christ still says to His 
church today, “You are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In this age of women, every woman 
belongs to one of these three categories: 
virgin, wife, or widow. In the same way, the 
church as the Bride of Christ can be 
described through the following three 
images.

First, the church is a widow. She lost 
her beloved husband, Jesus Christ, up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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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주 간 소 식

http://samsung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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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 
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삼성교회 삼나소식

• 담임 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에서 11월 중순에 있을 계시록 말씀 

사경회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기간동안 

교통 이동 및 교회 주차 안내와 또 손님들의 숙박 제공 

등을 도와주실 분들은 사경회 집회 준비 위원장이신 

김학철 목사님과 총무인 홍성훈 형제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미국 타주에서 집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나성교회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협조와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 10월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다음 주일은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 담임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폐 염증이 심하고 호흡이 어려우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 항암치료와 수술, 회복과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위해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 위암으로 항암치료가 

시작됩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 담석수술과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풀리 자매 (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 
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희순 집사 - 오른쪽 어깨수술 (회전근개파열) 회복과 
재활을 위해, 왼쪽 어깨와 팔목 통증 치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교회가 과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며, 사사기 4장의 야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 
으로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1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 모세회 소속이신 故 양홍숙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 천국환송예배: 10월 9일(목) 오후 3시, Rose Hills 

Memorial Park 입구 안에 있는 Hua Yuan - Hall of 
Grace Room

- 하관예배: 같은날 오후 4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음


